
공사일시 공사명 금액

2010. 10 R&D 전략기획단 사무실 공사 7억8,900만원

2010. 6 산기평 회의공간 설치 공사 2억1,120만원

2012. 3 대회의실 설치 공사 2억6,950만원

2011. 4 PD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인테리어 공사 3천2백4십만원

2010. 8 전산실 항온항습기 이전설치 전기공사 4천4백5십만원

2010. 4 사무공간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4천6백5십만원

합계 13억9천310만원

배포일 ‘12. 10. 23 (목) 담당자 조영학 보좌관 H.P. 010-9508-0810

지방 이전 앞 둔 산기평, 

매각예정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에 14억원 혈세 낭비 

전순옥 의원“공사 관련 비리, 의심스러운 정황”

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KEIT, 이하 ‘산기평’)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대규

모 사무실 공사를 벌여 14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. 

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전순옥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

“산기평은 2014년 지방 이전을 목전에 두고, 불필요한 사무실 공사를 벌여 14억원 가

량의 혈세를 낭비했다”고 밝혔다.

 전순옥 의원이 산기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, 산기평은 최근 2년간 사

무실 공사 비용으로 총 14억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.

  



 전순옥 의원은 “산기평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, 2014년 대구광역시 신서

혁신지구로 이전할 계획”이며, “현재 404억원을 들여 사옥을 짓고 있으며, 이를 위해 

116억원을 차입까지 한 상태”라고 밝혔다.

 또한“현 역삼동 사옥은 매각할 예정인데,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용도 못하게 될 사무

실에 초호화판으로 14억원이나 들여 공사를 진행한 것은 말도 안되는 일”이라고 강하

게 질책했다.

 전순옥 의원이 초호화판이라고 지적한 ‘지식경제 R&D전략기획단’(단장 황창규) 사

무실은 공사비가 3.3㎡당 400만원꼴로, 이는 ‘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는 최고급 수

준이며, 일반 사무실과 비교할 때 두 배에 가까운 비용’이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

설명이다. 

 전순옥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“산기평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공사를 

진행한 것은 공사와 관련한 비리가 의심스러운 정황”이라며, ‘명확한 해명이 이루어

지지 않을 경우,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’이

라고 밝혔다.  

  


